
8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10판K리그 겨울전훈지 터키가 대세

프로축구 K리그 구단들이 해외 전지훈련
으로 본격적인 2014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내
년 시즌에는 클래식(1부 리그) 12팀, 챌린지
(2부 리그) 10팀이 정규리그를 소화하는데 클
래식에서 최대 두 팀이 강등될 수 있어 치열
한 각축전이 예고된다. ‘생존’을 위해 전력보
강은 물론이고 동계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뀫유럽 대세는 역시 터키

동서양이 만나는 터키는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 받는 스포츠 전지훈련지다. 그 중 이스
탄불에서 항공편으로 한 시간 반가량 떨어진
안탈리아가 대세다. 많은 숙박시설이 운집해
있고, 천연 잔디 훈련장과 트레이닝센터, 소
규모 경기장들이 즐비해 유럽 클럽들도 선호
한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매년 여름 무렵
이면 예약이 꽉 찬다고 한다.

2013시즌을 가장 화려하게 보낸 포항 스틸
러스는 안탈리아를 택했다. 내년 1월6일 포
항 송라 클럽하우스에 소집될 포항은 일주일
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로 떠
나 21일까지 머문 뒤 1월22일부터 2월9일까
지 안탈리아에 2차 캠프를 연다. 아부다비는
2009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때 포
항에 3위의 기쁨을 안긴 장소. 안탈리아에서
는 동유럽 팀들과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
을 끌어올린다. ‘명가 재건’을 목표로 내건 수
원 삼성도 안탈리아 인근 벨렉으로 향한다.

수원은 당초 스페인행을 추진하다 행선지를
바꿨다. 연습 상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1월8일부터 25일까지 남해에 머
물다 1월29일부터 2월23일까지 벨렉에서 새
시즌을 준비한다. 이차만 감독 체제의 경남F
C은 1월5일 소집하자마자 2월5일까지, 챌린
지로 강등된 알툴 감독의 강원FC도 1월25일
부터 2월23일까지 안탈리아에서 비지땀을
흘린다.

뀫세분화 된 아시아
남태평양 괌이 인기몰이를 하던 시절이 있

었다. 올 초에도 4개 팀들이 괌에서 컨디션 조
절을 위한 체력 훈련을 하고, 일본 등지로 2차
훈련을 떠나는 스케줄을 만들었다. 올해는 다
르다.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만 괌을 택
했다. 서울은 1월7일부터 20일 간 괌을 찍고
2월3일 일본 가고시마에서 2주간 머문다. 1월
6일 소집할 인천은 12일까지 국내에 머물다

1월13일부터 2월7일까지 괌 캠프를 연다. 이
어 2월11일부터 21일까지 일본 기타큐슈를
향한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성남FC는 각각
2월1∼18일, 1월16일∼2월6일까지 일본 최
남단 오키나와에서 강화훈련을 진행한다. 챌
린지 광주FC도 2월3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담금질을 한다.

태국도 선호 지역이다. 전남 드래곤즈가 올
해처럼 내년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방콕에
머물고, 부산 아이파크도 방콕을 낙점한 것으
로 알려졌다. 그 밖에 전북 현대는 1월8일부
터 2월8일까지 내년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 상
파울루의 캠프 두 곳(오스카-상파울루시)을
오갈 예정이다. 올해 정규리그 준우승의 울산
현대는 울산과 제주 서귀포를 오가며 국내에
만 머문다. 챌린지 고양HiFC는 1월14일부터
2월22일까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등 남미
투어에 나선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K리그구단들,동계훈련어디로가나?

숙박·훈련 시설 즐비…유럽 클럽도 선호
포항·수원·경남·강원 내년 새 시즌 준비

올 초 인기 전훈지 괌, 서울·인천만 선택
전북은 브라질로…챌린지 고양도 남미로

전훈지도 유행 탄다…올 겨울은 안탈리아
<터키>

1년의 값진 시간을 얻었
다.

현역 은퇴를 선택한 김상
식(37)이 자유인으로 첫 발
을 내디뎠다. 그는 12월1일
FC서울과 K리그 클래식 최
종전에서 전북 현대 유니폼
을 입고 공식 은퇴경기를
가졌다. 팬들 앞에 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파란만장
했던 28년간의 축구인생
1막을 접었다. 평소 은퇴시
기를 놓고 고민을 했다. 그
리고 “후배들에게 약한 모
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이
유로 망설임 없이 그라운드
를 떠났다. 아쉬움이 없다
면 거짓말일 터. 그는 “선수

단 소집 이후 집에서 벽보고 누워 있으면 실업자가 됐다는
걸 느낄 것 같다”고 웃었다. 아직까지 은퇴가 몸으로 와
닿진 않는다. 동료들과 똑같이 얻은 겨울 휴가라 은퇴를
실감하지 못한다. 다만 공허함과 허기진 배움을 달래기
위해 선수를 대상으로 한 대한축구협회(KFA) B급 지도
자 강습회에 참가했다. 4일부터 20일까지 열과 성을 다해
기록하고 수업을 들었다. 축구 밖에 모르는 그로선 당연
한 선택. 축구인생의 2막을 일찌감치 열어젖힌 것이다.
5가지 과제를 통과하며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수료했다.

1년 동안 재충전을 가지며 유럽축구를 배울 계획이다.
프랑스 명문 올림피크 리옹의 코치 연수는 아쉽게 좌절됐
다. 전북 구단이 12월 초 한국을 방문한 리옹 관계자에게
의사를 물어봤으나 시즌 중반 코치 연수는 힘들다는 부정
적인 의사를 들었다. 대신 영국과 스페인 등을 둘러보며
유럽의 선진축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힐 계획이다. 아
직 세밀한 일정은 잡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만은 벌써 미
지의 세계에 닿아있다. 김상식은 “28년 운동했는데 재충
전의 시간을 줘야할 것 같다. 1년 동안 축구연수와 여행을
다니며 지도자의 길을 밟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은사인 전북 최강희 감독도 거들었다. 은퇴를 결심한
제자에게 “전북으로 바로 합류하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
다. 넓은 세상을 둘러봐라. 1년 동안 유럽 등지에서 축구
를 익혀보라”고 조언했다. 김상식은 “이제 전반이 끝났을
뿐이다. 후반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껏 해온 것보다 앞으
로 해야 할 것들을 두루 살피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
짐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그라운드떠난김상식
“유럽축구배워오겠다”

현역 은퇴 후 지도자 수업…내년 해외 연수

현역에서 은퇴한 김상식이 20일
KFA B급 지도자 강습회를 수료
하면서 본격적인 지도자 준비에
나섰다. 내년 자유인으로 유럽
등을 돌며 축구 연수를 계획하
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일본 J리그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약 중인 조영철(24)이
소속 팀과 재계약에 성공했다고 오미야 구단이 25일 발표
했다. 울산 학성고를 졸업한 측면 공격수 조영철은
2007년부터 2시즌 간 요코하마FC를 거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알비렉스 니가타에서 뛰다 작년 오미야로 이
적했다. 조영철은 올 시즌 33경기에 나서 2골을 기록했고,
7월 동아시안컵에서 홍명보호 1기 멤버로 뛰었다.

조영철, J리그 오미야와 재계약


